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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하던팔을등뒤로뻗어주세요.

시각장애인에게 길이 비좁음을 말하고 자연스럽게

팔을 뒤로 뻗으면 안내자의 뒤쪽으로 옮겨 걸을 거예요.



‘2012 아시아 시각장애인 볼링선수권 회’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KBS스포츠월드에서 진행된 이번 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말레이시아 등 5개국 36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 9개∙은메달 3개∙동메달 7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말레이시아가 금메달

1개∙은메달 4개로 준우승을, 일본이 은메달 3개∙동메달 2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환 만찬 ▲축사를 하고 있는 Dr. S. Radha Krishnan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아시아 륙 표

미국 투자은행‘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순규 씨(46세)는 JP모건에 첫발을

내딛은 후 20년 가까이 증권분석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최초의 시각장애인 재무분석사

(CFA)이기도 합니다.

선천성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은 신순규 씨는 서울맹학교 중학교과정 1학년 때 혼자 몸으로 유학길에

올라 하버드 와 매사추세츠공 (MIT)에서 심리학과 경 학을 전공했습니다. 

꿈을 이룬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는“많은 꿈을 꾸는 것, 독립심, 끈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꿈을 꾸려면 많이 꾸고 크게 꾸세요. 달리기도 마라톤을 목표로 시작하면 아무리 못해도 10~20km는

뛰지않겠어요? 독립심과 끈기도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학술 회 강의 장면▶

“꿈을이루기위해필요한3가지는∙∙∙”
미국월스트리스트의시각장애인증권분석사신순규씨



2012 시각장애인 레프팅교실이 남이섬 인근의 북한강에서

진행됐습니다. 교육수강생 30여명은 레프팅, 바나나보트 등

다양한수상스포츠를체험했습니다.

우리 연합회는 8월 22일 장애인 활동가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8회

전국장애인단체활동가 회를 개최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백두산∙고구려 유적지 등에서 진행됐으며, 참가단은 8월 22일

중국 심양에 도착해 북능, 서탑거리 등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백두산, 장군총,

광개토 왕릉비 등을 탐방하고 25일 귀국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장애인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국의 장애인단체 활동가∙

운 요원 등 8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 만찬회에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활동가들

�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 촬

� 지체장애인들은 가마를 이용해 백두산을 올랐다

� 취재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 비장애인참가자들은 휠체어 옮기는 일을 도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시각장애인 고등학생 해외어학연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시됐습니다.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 6명의 시각장애학생들은 7월 22일부터

4주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dominican university els

language center에서 어회화, 생활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촉각도서는 여러 재료를 이용해 책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책을 말합니다. 비시각장애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며 책과 친해지듯이, 시각장애 아이들도 손으로 읽기만 하는 점자도서보다는 촉각도서가 더

흥미롭겠죠? 얼마 전 촉각도서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도 열렸답니다.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천 해 도서관에서 열린 점자∙촉각도서 전시회‘오감-Book, 시각 넘어

또 다른 시각’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원봉사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제작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점자촉각도서

들이 전시됐습니다.

2012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학술 회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전 유성에서 개최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실태와 문제점∙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행사 중간 중간 연주회가 준비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학술 회에서는 월스트리트에서 증권분석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순규 씨의 특별강의, ‘ 학 내 이료

(안마) 및시각장애재활관련학과설치방안’을주제로한발표와토론, 분과별토의, 학술발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시각장애 관련 전문가∙시각장애학교 교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